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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교과교실제 시행에 따른 수업방법 모색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에서 운영 중인 ICT활용교육연구회 중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인천교수학습방법연구회는 연구회 처음으로 (주)인텔 

코리아의 지원으로 8월 16일∼17일(1박2일) 동안인천광역시 영어마을에서 

“나눔과 배려의 실천사회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전국 프로젝트학습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6월 30일까지 예선전을 거친 후 19개 본선 진출 팀이 

겨룬 이번 경연대회는 2014년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따른 블록타임제 수업의 

방향을 찾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한국교수학습방법연구회장인 김삼진 

경기도 덕양중학교장은 ‘창의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정착되어가는 2012학년도는 주5일수업제의 자율적인 도입,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등이 이루어지는 해인만큼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심도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연구되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실시한 경연대회는 제1부 수업 전람회와 제2부 발표회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업 전람회 진행 중 참석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학 박사(이우영)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김기홍)을 강사로 초청하여 ‘Carpe Diem’과 

‘ICT를 활용한 수업 구현 사례(IPTV와 오픈소스 LMS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듣고 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예선을 거친 시도별 초, 중, 고 19개 팀 중 최우수교로는 초등학교 분야 부산 

동상초등학교, 중학교 분야 인천성리중학교, 고등학교 분야에서는 

경기인혜고등학교에서 각각 수상을 하였다.  

 


